
류큐 왕국 시대, 정전에 사용된 석재의 대부분은 본섬의 세립질사암

(니비누후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요나구니의 세립질사암을 채용합니다. 요나구니 사람들이 

정전에 사용될 석재를 배웅하고 있습니다. 섬의 보물이 오키나와의 

보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본섬으로 옮겨진 석재는 현대의 석공들에 의해 기둥의 

받침돌로 가공됩니다. 이제부터 돌난간과 대룡주, 소룡주, 돌사자 등이 

제작될 예정입니다.

정전의 지붕을 장식하는 용두마루 장식. 옛 사진 등을 분석해 가며 점토 

모형을 제작합니다. 지식인과 함께 시행착오를 거쳐 점토로 용의 형태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검토 결과로 나온 점토 모형으로 석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석고 원형의 형상이 굳어지면 드디어 본 제작에 들어갑니다.

정전에서 출토한 기와 모양을 디지털 기술로 분석하여 지식인과 논의를 

거듭한 뒤 금형 제작에 들어갑니다. 기와의 아름다운 색상을 재현하고 

내구성을 주기 위해서는 재료의 선정부터 불순물 제거, 소성시의 적절한 

온도 관리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을 몇번이고 시행합니다. 다양한 

국면에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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